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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body mass index (BMI), satisfaction of perceived 
somatotype, and eating disorder of 133 female college students from Gyeong-gi province. The average weight is 55.3±8.8kg, 
and the BMI is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underweight, normal weight, and overweight. In terms of the satisfaction 
for perceived somatotype, 58.6% of the total respondents replied "unsatisfied," which consists of 14% of the underweight 
group, 37.6% of the normal weight group, and 6.8% of the overweight group. This reveals that the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the satisfaction levels of perceived somatotype and BMI in the normal weight group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01). Among three eating disorder scores, the first factor, the drive for thinness,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p<0.005) 
among groups with 2.82 points in the underweight group, 3.38 points in the normal weight group, and 3.86 points in the 
overweight group; such result shows that there is a drive for being skinny even within the underweight group. Second, 
the satisfaction levels of perceived somatotype type shows significant dissatisfaction among all groups with 3.41 points in 
the underweight group, 4.15 points in the normal weight group and 4.73 points in the overweight group. Third, the bulimia 
degree reveals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in each group, 2.15 points in the underweight group, 2.33 points in the normal 
weight group, and 2.78 points in the overweight group. Overall, more than half of the female college students are dissatisfied 
with their body shapes despite the fact that they are under or within the normal weight. In addition, the drive for being 
skinny and dissatisfaction levels of perceived somatotypes appear to be significantly higher with higher BMI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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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현대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고 서구화됨에 따라 여

성의 외모와 신체를 중요시하고, 날씬한 몸매를 미의 기준으

로 삼는 사회 문화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Pak 
& Son 2002). 이러한 가운데 많은 수의 여성들이 모델형의 

마른 체형을 매력 있는 이상형으로 선호함에 따라서 과체중

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상체중인 사람들까지도 무리하게 

체중을 감소시켜 마른 체형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자신의 신체상을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어, 마른 모습의 이상적 체형과 자신의 신

체를 비교하여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뚱뚱한 것으로 잘못 

지각하고, 스스로를 매력이 없는 여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다(Chaung & Park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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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당수 여성들은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왜곡

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마른 체형을 이상적으로 여기고, 체
중 감량을 위한 체중 조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Kim KY 2008; Kim 등 2009). 특히, 여대생들은 다

른 연령층보다도 외모에 민감하고, 마른 체형을 이상형이라

고 생각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Lim & Rha 2007), 불필요한 체중 조절을 시도하고 있다. 
비만이 아닌데도 자신의 체중이 정상체중의 범위 중 어느 범

위에 속하는지도 잘 인식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지식과 정보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

가 많으며(Cho IK 2003), 여대생들의 이러한 시도는 신경성 

식욕 부진이나 신경성 대식증으로 대표되는 섭식장애(eating 
disorders)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Sung MH 2005). 섭
식장애 시 빈약한 영양섭취로 인한 골다공증, 어지럼증 등의 

신체적인 손상은 물론 여성에게 중요한 생식기능이 손상될 

수 있으며(Kim KY 2008), 자율신경계통 증상, 순환기계통 증

상을 호소한 연구(Lee & Kim 1998)도 있다. 결국 사회적 분위

기와 욕구충족이 상호작용하면서 외모에 민감한 여대생들은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소유하기 위해 무분별한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개인이 인식하는 신체적 가치에 관련된 여러 요인들

에 의하여 결국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외모관리를 위해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Kim 등 2009). 따라서 서

구 문화와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체중에 대한 인식이 마른 

체형을 선호하게 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체중 조절 

방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중에 대한 바른 인식과 신체

상을 정립하기 위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과 관리가 이루어져

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섭식장애와 정서적 장애 사이

의 관계(Cho GS 1992)를 밝히는 연구들로 신체불만족과 자

아존중감 및 우울 간의 관계(Ahn & Oh 1995), 섭식장애, 신체

증상 및 자아존중감(Sung MH 2005), 체중에 대한 인식과 신

체 부위별 만족도(Kim 등 2009)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에 따른 체중만족도와 체중 조

절에 관련된 변수들의 관계, 섭식장애와의 관련성을 파악하

여 섭식장애에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여대생의 올바른 

체중 조절을 위한 방안 제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K 대학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

생을 대상으로 2012년 5월 초에서 6월 말 사이에 실시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 의사를 밝

힌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기입하는 자기 보고

식(self-report) 조사를 실시한 후 회수하였다. 전체 자료는 총 

143부를 회수하였으나, 불완전하거나 누락되어 자료처리가 

곤란한 10부를 제외한 133부를 최종 자료로 분석하였다. 대
상자는 아시아인을 위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의 기준(Chaung & Paek 2005)에 따라 BMI가 18.5 미만인 경

우는 저체중군(29명), BMI가 18.5~22.9의 경우는 정상체중군

(81명), BMI가 23 이상은 과체중군(23명)의 세 군으로 분류하

였다. 

2. 연구 내용

1)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신체적 특성과 일반사항으로 연령, 신장, 체중 

등의 개인 정보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신장과 체중으로 BMI
를 산출하였고, 다이어트에 관한 항목으로 다이어트 실시의 

유무와 횟수, 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2) 섭식장애 정도 조사
섭식장애 조사는 Garner 등(1983)이 고안한 다차원적 식이

태도 검사(Eating Disorder Inventory: EDI)를 번역하여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8개 항목 64문항이나 본 연구에서는 Kim 
HJ(2008)의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음식과 식이행동과 관련된 

태도나 느낌,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3개 항목의 23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은 1문항 당 6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마르고 싶은 욕구에 대하여 7문항, 체형 불만족에 대하여 

9문항과 폭식증에 관하여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

은 1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이 ‘대부분 그렇지 않다’, 3
점이 ‘가끔 그렇다’, 4점이 ‘자주 그렇다’, 5점이 ‘대부분 그렇

다’, 6점이 ‘항상 그렇다’까지로 구성되었다. 특히, 체형 불만

족 정도에서는 체형에 관한 불만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체형에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3.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 for 17.0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일반적인 특성 및 다이

어트에 관한 사항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섭식장애 요

인에 관련된 사항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였으며, 군 

간의 차이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분석하였다. BMI
와 섭식장애 요인과의 상관관계 분석은 Pearson의 상관계수

로 구하였다.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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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적 특성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저체중

군 29명, 정상체중군 81명, 과체중군 23명으로 총 133명이었

고, 평균 연령은 저체중군 21.0세, 정상체중군 21.0세, 과체중

군 21.1세였다. 대상자의 평균 신장은 저체중군 161.9 ㎝, 정
상체중군 163.3cm, 과체중군 163.8 ㎝이었으며, 한국인영양

섭취기준(Korean Nutrition Society 2010)에 제시된 19~29세 여

Table 1. Body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Groups

LG1)

(n=29)
NG

(n=81)
OG

(n=23)
Total

(n=133)
Age(years)  21.0±1.12)  21.0±1.3  21.5±1.7  21.1±1.4
Hight(㎝) 161.9±3.9 163.3±6.9 163.8±7.5 163.1±6.5

Weight(㎏)  47.0±3.1a4)  54.8±6.0b  67.3±8.7c  55.3±8.8
BMI(㎏/㎡)3)  17.9±0.8a  20.4±1.2b  25.0±1.9c  20.7±2.5

1) LG(low weight):<18.5, NG(normal weight):18.5~22.9, OG(over 
weight):23.0≦. 2) Mean±SD. 3) BMI: Body mass index. 
4) a~c Value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in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Vatiables
Groups

χ2(p)
LG1)(n=29) NG(n=81) OG(n=23) Total(n=133)

Frequency 
of meal

1 time 2( 6.9) 3( 3.7) 1( 4.4) 6( 4.5)

10.397
2 times 16(55.2) 44(54.3) 10(43.4) 70(52.6)
3 times 11(37.9) 33(40.7) 9(39.1) 53(39.8)

>4 times 0( 0.0) 1( 1.3) 3(13.1) 4( 3.0)

Frequency 
of snack

No 0( 0.0) 5( 6.2) 2( 8.7) 7( 5.3)

11.259*

1 time 14(48.3) 43(53.1) 12(52.1) 69(51.9)
2 times 11(37.9) 22(27.2) 6(26.1) 39(29.3)
3 times 2( 6.9) 9(11.1) 1( 4.4) 12( 9.0)

4 times 1( 3.4) 0( 0.0) 2( 8.7) 3( 2.3)
>5 times 1( 3.4) 2( 2.5) 0( 0.0) 3( 2.3)

Body shape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0( 0.0) 1( 1.3) 1( 4.4) 2( 1.5)

29.001***
Satisfaction 2( 6.9) 4( 4.9) 1( 4.4) 7( 5.3)
Normal 18(62.1) 26(32.1) 2( 8.7) 46(34.6)
Dissatisfaction 7(24.1) 44(54.3) 11(47.8) 62(46.6)

Very dissatisfaction 2( 6.9) 6( 7.4) 8(34.7) 16(12.0)

Standard 
of fatness

Weight 17(58.6) 47(58.1) 15(65.2) 79(59.4)

4.336Size 6(20.7) 27(33.3) 6(26.1) 39(29.3)

Others 6(20.7) 7( 8.6) 2( 8.7) 15(11.3)
1) LG(low weight):<18.5, NG(normal weight): 18.5~22.9, OG(over weight): 23.0≦
*p<0.05, **p<0.01, ***p<0.001.

자 성인의 표준 신장 160 ㎝와 비교했을 때 높았다. 이는 Cheong 
등(2007)이 우리나라 6대 도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평균 신장 162.3 ㎝와 유사하였다. 대상자들의 평균 

체중은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과체중군이 각각 47.0 ㎏, 54.8 
㎏, 67.3 ㎏(p<0.05)이었고, 평균 BMI는 각각 17.9 ㎏/㎡, 20.4 
㎏/㎡, 25.0 ㎏/㎡이었다.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은 한국인영

양섭취기준(Korean Nutrition Society 2010)에 제시된 표준 BMI
인 22.0 ㎏/㎡에 비하여 낮았으며(p<0.05), 과체중군은 Sung & 
Chang(2007)의 서울, 인천 지역 학생들에 관한 식생활 연구에

서의 BMI 값보다도 높았다.

2.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식사 횟

수에서 하루에 2회를 하는 학생의 수가 70명(52.6%)으로 가

장 많았는데, 이는 Yoon HJ(2007)이 여대생들의 비만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법을 연구하였을 때 52.8%의 여대생들이 하루 

2회만 식사한다는 것과 같은 결과였다. 특히 하루에 2회 이하 

섭취하는 경우가 저체중군의 경우 62.1%, 정상체중군은 58.0%, 
과체중군은 47.8%로 체중이 적을수록 식사 횟수가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Cho IK(2003)의 연구에서는 식사를 거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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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 번으로 식사를 몰아서하게 되면 식사시간의 간격이 불

규칙하게 되며, 길어져서 영양소의 흡수율이 증가하게 되는 

요인을 제공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간식 횟수는 1회인 학

생이 69명(5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저체중군은 정상체중

군, 과체중군에 비해 하루 2회 섭취가 높았고, 간식을 섭취하

지 않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p<0.05). 
체형만족도는 체중이나 체형에 관한 관심 정도 즉, 체형에 

관해서 추정하거나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경험에 의거한 만족 

정도를 의미하는데(Choi & Cheon 2007), 대상자의 78명(58.6%)
이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하다고 선택했으며, 보통이 46명
(34.6%), 만족과 매우 만족하는 대상자는 9명(6.8%)이었다. 
특히, 정상체중군에서는 50명(61.7%), 저체중군의 9명(31.0%)
이 불만족한 것으로 선택했다(p<0.001). 여대생의 경우 체형

에 대한 관심도가 극히 높고, 수척한 체형을 선호하는 까닭에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실제보다 스스로 더 비만하다고 인식

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Douty & Brannon 1984), Nam 등
(2009)의 연구에서는 BMI가 높을수록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

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

을 경우, 개인이 느끼는 상실감이 커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어(Cho GS 1992; Klaczynski 등 

2004) 자존감이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뚱뚱한 기준을 나타낸 항목에서는 체중이 79명(59.4%)으

로 가장 높았고, 사이즈가 39명(29.3%), 기타 15명(11.3%)의 

순서로 응답하였으며, BMI군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    

3. 다이어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다이어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먼저, 다이어트 경험에 관한 문항에서 ‘경험이 있다’는 75명
(56.4%)이고, ‘경험이 없다’는 58명(43.6%)이었다. ‘경험이 있

다’에서는 과체중군이 65.2%로 응답하였으며, 저체중군에서

도 37.9%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이어트 실시 횟수는 5회 이상이 31명(23.3%)으로 나타났

으며(p<0.05),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의 경우 각각 27.6%, 
25.9%로 과체중군의 8.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체형

만족도를 조사하였을 때 정상체중군이라도 체형에 대한 불

만족도가 높아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하였으며, Lee 등
(2007)의 연구에서와 같이 저체중 임에도 불구하고, 체중 조

절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이어트를 위해 이용한 방법으로는 식이요법(55명, 41.4%)

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운동요법(32.3%), 약물요법(1.5%)
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이는 여대생들의 경우, 체중 조절을 

위하여 섭취량을 조절한다고 발표한 Kern 등(2002)의 연구결

과와 유사한 결과이며, 약물요법은 정상체중군과 과체중군에

서 각각 1명씩 선택하였는데, Thompson JK(1987)와 Lee 
IS(1997), Cho IK(2003)의 연구에서도 다이어트를 위해 이뇨

제나 구토제 및 설사제를 사용하는 등의 극단적인 방법을 사

용하기도 한다고 조사하였다.  
앞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희망하는 방법으로 유의성은 없

었지만 운동요법이 67명(50.4%)으로 선택하였으며, 식이요법

이 24.1%, 수술요법이 15.8%, 약물요법이 7.5%, 기타 2.3%의 

순서로 선택하였다. 정상체중군과 저체중군은 다이어트를 할 

때 수술요법을 원한다고 선택한 대상자는 각각 14명(17.3%), 
4명(13.8%)으로 Lee KH(1992)의 연구에서와 같이 대상자들

은 신체의 기능적인 면보다는 신체의 외모에 대하여 부정적

인 신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항

목에서는 운동요법을 선택한 대상자가 102명(76.7%)이었다. 
다이어트를 결심할 의지가 있는 대상자는 98명(73.7%)이었

으며, 과체중군 91.3%, 정상체중군 77.8%, 저체중군 48.3%로 

나타나, BMI군에 따라 유의적(p<0.001)인 차이를 보였다. 그
러나 과체중군에서 2명(8.7%)은 자신의 체형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의 결심의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BMI에 따른 섭식장애 정도

1) 마르고 싶은 욕구
마르고 싶은 욕구에 대하여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설

문지 문항은 7문항이고,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마르고 싶은 

욕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 7문항의 군별 평균점수는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 과체중군이 각각 2.82, 3.38, 3.86점
으로 유의적인 차이(p<0.05)가 있었다. 정상체중군과 과체

중군은 ‘다이어트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과 ‘체중

이 느는 것이 두렵다’는 설문에서 저체중군보다 높게 나타

났으므로 마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외모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Lim & Rha(2007)의 
연구에서도 여대생들은 다른 연령층보다도 외모에 민감하

고, 마른 체형을 이상형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해 

대체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체중군에서는 

‘체중이 느는 것이 두렵다’와 ‘날씬해지고 싶은 욕구에 사

로잡혀 있다’라는 문항에서 3.31점, 3.03점(p<0.05)을 나타

내어 저체중인데도 불구하고 마르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이는 Ryu 등(1999)의 연구에서와 같이 저체중의 여학생조

차도 마른 체형을 희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체중군

에서도 ‘체중이 느는 것이 두렵다’는 문항에서 3.31를 나타

내었으며, 과체중군에서는 ‘날씬해지고 싶은 욕구에 사로

잡혀 있다’라는 문항에서 4.48점(p<0.05)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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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about diet of subjects                                                    N(%)

Variables
Groups

χ2(p)
LG1)(n=29) NG(n=81) OG(n=23) Total(n=133)

Experience 
of diet

Yes 11(37.9) 49(60.4) 15(65.2) 75(56.4)
5.302

No 18(62.1) 32(39.6) 8(34.8) 58(43.6)

Frequency 
of diet

No 18(62.1) 32(39.6) 8(34.8) 58(43.6)

16.719*

1 time 0( 0.0) 9(11.1) 5(21.7) 14(10.5)
2 times 2( 6.9) 8( 9.9) 3(13.1) 13( 9.8)
3 times 0( 0.0) 7( 8.6) 4(17.3) 11( 8.3)
4 times 1( 3.4) 4( 4.9) 1( 4.4) 6( 4.5)
>5 times 8(27.6) 21(25.9) 2( 8.7) 31(23.3)

Method 
of diet

Dietetic treatment 11(37.9) 33(40.7) 11(47.8) 55(41.4)

5.705
Exercise 7(24.2) 29(35.8) 7(30.5) 43(32.3)
Medicine 0( 0.0) 1( 1.3) 1( 4.4) 2( 1.5)
Surgery 0( 0.0) 0( 0.0) 0( 0.0) 0( 0.0)
No 11(37.9) 18(22.2) 4(17.3) 33(24.8)

Desire of 
diet method

Dietetic treatment 3(10.3) 22(27.1) 7(30.5) 32(24.1)

8.007

Exercise 18(62.1) 38(46.9) 11(47.8) 67(50.4)

Medicine 2( 6.9) 6( 7.4) 2( 8.7) 10( 7.5)
Surgery 4(13.8) 14(17.3) 3(13.1) 21(15.8)
Other 2( 6.9) 1( 1.3) 0( 0.0) 3( 2.3)

The best of 
diet method

Dietetic treatment 5(17.3) 16(19.6) 3(13.1) 24(18.0)

3.140
Exercise 23(79.3) 60(74.1) 19(82.5) 102(76.7)
Medicine 1( 3.4) 2( 2.5) 0( 0.0) 3( 2.3)

Surgery 0( 0.0) 2( 2.5) 1( 4.4) 3( 2.3)
Other 0( 0.0) 1( 1.3) 0( 0.0) 1( 0.8)

Determination 
of diet

Yes 14(48.3) 63(77.8) 21(91.3) 98(73.7)
14.038**

No 15(51.7) 18(22.2) 2( 8.7) 35(26.3)
1) LG(low weight): <18.5, NG(normal weight): 18.5~22.9, OG(over weight): 23.0≦
*p<0.05, **p<0.01, ***p<0.001.

Table 4. Scale of eating disorder and drive for thinness of subjects

Variables
Groups(n=133)

F-value
LG1)(n=29) NG(n=81) OG(n=23)

Drive for 
thinner

I eat sweets and carbohydrates without feeling nervous. 2.76±1.352) 2.86±1.53 3.43±1.34 1.646
I think about dieting. 2.90±1.58a3) 3.47±1.68ab 3.96±1.82b 5.066
I feel extremely guilty after overeating. 2.17±1.10a 2.96±1.52b 3.70±1.69c 6.962

I am terrified of gaining weight. 3.31±1.60a 4.12±1.64b 4.22±1.73b 3.866
I exaggerate or magnify the importance of weight. 2.90±1.54a 3.15±1.40ab 3.78±1.56b 4.695
I am preoccupied with the desire to be thinner. 3.03±1.80a 3.99±1.73b 4.48±1.83b 8.568
If I gain 0.5kg, I worry that I will keep gaining. 2.69±1.33 3.11±1.62 3.48±1.67 1.644

Total 2.82±1.50a 3.38±1.65b 3.86±1.67c

1) LG(low weight): <18.5, NG(normal weight): 18.5~22.9, OG(over weight): 23.0≦. 2) Mean±S.D.
3) a~c Value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in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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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형 불만족
체형 불만족에 대하여는 Table 5에 나타내었으며, 설문지 

문항은 9문항이고, 체형 불만족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체형

에 대한 불만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 군별 

체형 불만족도 점수는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 과체중군이 

각각 3.41점, 4.15점, 4.73점으로 모든 군에서 유의적인 차이

(p<0.05)가 있었으며, 본인의 체형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체중군에서는 ‘나의 몸매에 만족한

다’라는 문항에서는 불만족도 점수는 5.61점으로 높게 나타

나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었고, 저체중군에서도 

‘나의 몸매에 만족한다’와 ‘내 엉덩이 모양에 만족한다’의 문

항에서도 불만족도 점수는 4.31점, 4.28점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체형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은 여성들의 경우, 주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체지방

Table 5. Scale of eating disorder and body dissatisfaction of subjects 

Variables
Groups(n=133)

F-value
LG1)(n=29) NG(n=81) OG(n=23)

Body 
dissatisfaction

I think that my stomach is too big. 2.76±1.092)a3) 3.85±1.45b 4.22±1.65b  8.367
I think that my thighs are too large. 2.93±1.41a 3.91±1.75b 4.52±1.67b  6.236
I think that my stomach is just the right size. 3.62±1.17a 4.41±1.35b 4.83±1.40b  5.850
I feel satisfied with the shape of my body. 4.31±1.13a 4.68±1.23a 5.61±0.72b  8.814
I like the shape of my buttocks. 4.28±1.48 4.58±1.40 5.00±1.44  1.649

I think my hips are too big. 2.07±1.10a 3.52±1.82b 4.39±1.77c 13.161
I think that my thighs are just the right size. 4.38±1.17a 4.83±1.31ab 5.39±1.30b  3.992
I think by buttocks are too large. 2.21±1.47a 2.96±1.72a 3.87±2.00b  5.969
I think that my hips are just the right size. 4.14±1.21 4.64±1.28 4.78±1.70  1.871

Total 3.41±1.52a 4.15±1.60b 4.73±1.61c

1) LG(low weight): <18.5, NG(normal weight): 18.5~22.9, OG(over weight): 23.0≦. 2) Mean±S.D.
3) a~c Value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in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Scale of eating disorder and bulimia of subjects

Variables
Groups(n=133)

LG1)(n=29) NG(n=81) OG(n=23) F-value

Bulimia

I eat when I am upset. 2.97±1.502) 3.07±1.48 3.74±1.76 1.992
I stuff myself with food. 3.45±1.08a3) 3.64±1.14ab 4.22±1.45b 2.925
I have gone on eating binges where I have felt that I could not stop. 1.69±0.80a 2.12±1.10ab 2.57±1.56b 3.817

I think about bingeing(overeating) 2.55±1.40a 2.75±1.29ab 3.30±1.60b 3.854
I eat moderately in front of others and stuff myself when they're gone. 1.83±1.36a 1.64±0.81a 2.52±1.53b 5.759
I have the thought of trying to vomit in order to loss weight. 1.21±0.41 1.54±1.05 1.14±0.37 1.383
I eat or drink in secrecy. 1.34±0.67 1.51±0.85 1.78±1.24 1.546

Total 2.15±1.34a 2.33±1.38a 2.78±1.71b

1) LG(low weight): <18.5, NG(normal weight): 18.5~22.9, OG(over weight): 23.0≦. 2) Mean±S.D.
3) a~c Value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in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이 증가한다고 한 연구결과(Cho & Choi 200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특히 ‘허벅지가 너무 굵다고 생각한다’의 문

항에서는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 과체중군의 체형 불만족도

가 각각 4.38점, 4.83점, 5.39점으로 높게 응답하였으며, Kim 
등(2009)의 연구에서는 정상체중의 여대생의 경우, 대부분이 

허벅지 부위가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답하였다. Yoon HJ(2007)
의 연구에서도 신체 부위별 만족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 허벅

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폭식증
폭식증에 대하여는 Table 6에 나타내었으며, 설문지 문항

은 총 7개 문항이고 합계점수가 높을수록 폭식증이 있는 것

으로 판정한다. 본 연구결과,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 과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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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평균 점수는 각각 2.15점, 2.33점, 2.78점으로 유의적인 

차이(p<0.05)가 있었으나, 낮은 점수였다. ‘기분이 상하고 언

짢을 때 먹는다’의 문항에서 정상체중군과 과체중군에서는 

3.07점, 3.74점으로 나타났으며, ‘과식을 하는 편이다’는 저체

중군과 정상체중군, 과체중군이 3.45점, 3.64점, 4.2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Sung MH(2005)의 연구에서도 ‘과식

을 한다’는 질문에서 가장 높은 3.27점을 부과하였으며, ‘마
음이 상하고 언짢을 때에도 먹는다’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폭식증의 전형적인 행동인 ‘체중을 줄이기 위해 토

한다’는 문항은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 과체중군이 각각 

1.21점, 1.54점, 1.14점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므로 아직까지는 

심각한 섭식장애의 단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지만, 자신의 

체형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식생활에 따른 균형 잡힌 영양섭

취의 중요성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체질량지수와 섭식장애와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체질량지수와 섭식장애와의 상관관계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BMI가 높을수록 섭식장애인 마르고 싶은 

욕구, 체형에 대한 불만족, 폭식증은 모두 유의적으로 상관성

이 높게 나타났다(p<0.01). BMI가 높을수록 마르고 싶은 욕

구가 크고, 체형에 대한 불만족이 높았는데, Nam 등(2009)의 

연구에서도 BMI가 높을수록 자신의 체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 폭식증

의 성향을 나타내었는데, Hong KH(2006)의 연구에서는 외모

의 사회 문화적 태도, 즉 이상적인 미에 대한 사회 문화적 기

준은 개인의 섭식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된다

고 하였다. 따라서 여대생들의 표준체형에 대한 정확한 개념

과 자신의 체형을 바르게 평가하며, 올바른 신체상을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경기 지역의 일부 여대생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과 다이어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체질량지수(BMI)

Table 7. Correlation of BMI and eating disorders of subjects

BMI
Eating disorders

Drive for thinner Body dissatisfaction Bulimia
BMI1) 1.00

Eating 
disorders

Drive for thinner  .197** 1.00

Body dissatisfaction  .254**  .293** 1.00
Bulimia  .131**  .190**  .164** 1.00

1) Body mass index. **p<0.01.

에 따른 체중만족도와 체중 조절에 관련된 변수들의 관계, 섭
식장애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 대상자는 저체중군 29명, 정상체중군 81명, 비만을 

포함한 과체중군 23명으로 총 133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저

체중군 21.0세, 정상체중군 21.0세, 과체중군 21.1세였다. 평
균 신장은 저체중군 161.9 ㎝, 정상체중군 163.3 ㎝, 과체중군 

163.8 ㎝이었으며, 평균 체중은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과체

중군이 각각 47.0 ㎏, 54.8 ㎏, 67.3 ㎏(p<0.05)이었다. 평균 

BMI는 17.9 ㎏/㎡, 20.4 ㎏/㎡, 25.0 ㎏/㎡이었다.
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식사 횟수는 하루에 2회를 

하는 학생의 수가 70명(52.6%)으로 가장 많았고, 간식 횟수를 

1회 선택한 학생수가 69명(51.9%)로 가장 많았으며(p<0.05),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은 5회 이상으로 오히려 간식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만족도는 대상자의 78명(58.6%)
이 불만족(매우 불만족)하다고 선택했는데, 정상체중군의 50
명(61.7%), 저체중군의 9명(31.0%)이 불만족한 것으로 선택

했다(p<0.001). 뚱뚱한 기준은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체중이 

79명(59.4%)으로 가장 높았고, 사이즈가 39명(29.3%), 기타 

15명(11.3%)의 순서로 선택하였다.
3. 다이어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서 ‘경험이 있다’는 75

명(56.4%)이고, ‘경험이 없다’는 58명(43.6%)이었으며, ‘경험

이 있다’에서는 과체중군이 15명(65.2%)이 선택하였으며, 저
체중군에서도 11명(37.9%)이 선택하였다. 다이어트 횟수는 5
회 이상이 31명(23.3%)이었으며,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이 

각각 8명(27.6%), 21명(25.9%)이 시도하였다. 다이어트 방법

은 식이요법(55명, 41.4%)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운동요법

(43명, 32.3%), 약물요법(2명, 1.5%)의 순서로 선택하였다. 다
이어트를 할 때 원하는 방법은 운동요법이 67명(50.4%), 식이

요법이 32명(24.1%), 수술요법이 21명(15.8%), 약물요법이 10
명(7.5%), 기타가 3명(2.3%)의 순서로 선택하였다. 다이어트

를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항목에서는 운

동요법을 선택한 대상자가 102명(76.7%)으로 가장 높았고, 
다이어트를 결심할 의지가 있는 대상자는 93명(73.7%)으로 

유의적(p<0.001)인 선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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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MI에 따른 섭식장애 정도에서 마르고 싶은 욕구는 저

체중군과 정상체중군, 과체중군이 각각 2.82, 3.38, 3.86점으

로 유의적인 차이(p<0.05)가 있었으며, 저체중군에서는 ‘체중

이 느는 것이 두렵다’와 ‘날씬해지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문항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p<0.05)를 나타내어 저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마르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체형 불만

족에 대하여는 모든 군에서 체형에 대한 불만족이 유의적으

로 차이(p<0.05)가 있었다. 폭식증에 대하여는 각각의 군에서 

유의적인 차이(p<0.05)가 있었으나, 3.00보다 낮은 점수였다. 
그러나 정상체중군과 과체중군에서는 ‘기분이 상하고 언짢

을 때 많이 먹는다’의 문항과 ‘과식을 하는 편이다’는 모두 

평균보다 높게 평가하였다(p<0.05). 
5. BMI에 대한 섭식장애의 상관관계에서는 BMI가 높을수

록 섭식장애인 마르고 싶은 욕구, 체형에 대한 불만족, 폭식

증이 모두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여대생의 과반수 이상이 정

상체중 또는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

지 못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50% 이상이 다이어트 경험이 있

거나, 앞으로 다이어트를 시행할 것이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대생의 BMI는 체형의 만족도와 섭

식장애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여대생의 무분별한 체중 조절

과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적절

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전

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경기 지역의 일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전체 여대

생으로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를 체질량지수를 기

준으로 하여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의 4개의 군으로 

1차 분류하고자 하였으나, 조사 대상자의 특성상 비만에 해

당되는 대상자의 수가 적게 나타나, 부득이 과체중과 비만을 

과체중군 하나로 합하여 저체중, 정상, 과체중의 총 3개의 군

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좀 더 세밀한 분류를 실시하여 비만

도 뿐만 아니라, 비만 단계별 섭식장애 특성과 관련한 깊이 

있는 연구의 진행도 아울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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